
GIST 홍석원·조지영 교수,
과학·정보통신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 화학과 홍석원 교수, 온실가스 전환 및 탄소 중립 실현 위한 지속 가능한 촉매 원

천기술 확보… 신소재공학과 조지영 교수, 물질 구조 정밀 제어 및 물리 현상 규명으

로 미래형 신소재 개발 기반 확립

▲ (왼쪽부터) 화학과 홍석원 교수, 신소재공학과 조지영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제59회 과학의 날(4월 21일)과 제71회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맞아 화학과 홍석원 교수와 신소재공학과 조지영 교수

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

혔다.

화학과 홍석원 교수는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촉매는 화학반응의 속도를 높이거나 원하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돕는 물질로, 의약

품·플라스틱·연료 등 대부분의 화학제품 생산에 활용된다.

홍 교수가 제시한 ‘협조기능형 촉매’는 두 반응물이 하나의 촉매와 동시에 상호작용

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개념으로, 복잡한 화학반응을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해 

유기합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유와 같은 바이오매스(생물 유래 자원)를 활용해 고부

가가치 화합물을 생산하는 촉매 기술을 개발해 석유 의존 화학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원료 활용 기술을 제시했으며, 최근에는 에틸렌(C2H4)과 이산화탄소

(CO2)를 결합해 아크릴산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개발해 온실가스를 유용한 물질

로 전환하는 친환경 공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조지영 교수는 20년 이상 고체 물리 기반의 융합 연구를 수행하며 

소재 기술의 혁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교수는 전기를 만들거나 열을 전기로 바꾸는 등 에너지 변환에 활용되는 기능성 

산화물 박막 소재 분야에서 강유전체, 압전체, 열전 소재 등 핵심 소재 기술 개발과 

에너지 변환 원천 기술 확보에 기여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차세대 전자소자와 

미래형 신소재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나노초 이하 시간분해능을 갖춘 초고속 X선 분석 기술을 

확립하고, 이를 활용해 물질 내부 구조 변화를 극히 짧은 시간 단위로 관찰하며 산

화물·박막 소재의 미세 구조 변화와 동적 거동을 정밀하게 분석해 왔다.

아울러 나노 두께 박막 사이의 경계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열전 소재를 수십 나노미터 두께로 교대로 쌓을 경우 성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박막 소재의 구조와 물성의 관계를 밝히며 기초

과학 발전에 공헌했다.

홍석원 교수는 “에틸렌과 이산화탄소,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탄소 자원을 활용해 

기존 석유 기반 화학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촉매 기술을 개발한 것은, 고부가가

치 화합물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화학 공정과 소재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영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기능성 산화물 박막 연구에 매진하며 에너지 변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차세대 전자소자 기술의 기틀을 마련한 연구들이 후속 연구

의 토대가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물질의 구조 변화와 물리 현상을 정

밀하게 이해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신소재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